
서    론

최근 고령층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양

육인구 1400만 시대를 맞게 되었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꾸준한 성장을 하였으며 이 중 반려동물 사료ㆍ간

식 시장 규모만 5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

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을 뜻하는 영어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

의 합성어인 ‘펫팸족’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함과 더불어, 이 펫

팸족의 마음을 끌기 위해 시장에선 여러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

다. 높아진 소비자의 눈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료ㆍ간식은 다양

화ㆍ고급화가 진행되고, 사료 제조업체가 과거 대기업 중심이었

다면 지금은 애견샵, 온라인 블로그를 통한 개인주도 수제간식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먹거리 시장의 급진적인 발전에 국외뿐 아니

라 국내에도 그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Nemser 

등, 2014; 한국소비자원, 2019). 인간-동물-환경의 건강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원 헬스(On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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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for safety evaluation on 130 pet food products, which are distributed in 
Gwangju, South Korea. The microbial contamination part and the usage of food additives part were 
mainly investigated. The five microorganisms that we tested were total viable cell counts (TVC), 
Coliforms, Salmonella spp., Campylobacter spp., pathogenic Escherichia coli and there were 15 prod-
ucts that exceed the microbial criteria or detected food poisoning bacteria. Specifically, Coliforms 
(13 products, 10%), TVC (9 products, 6.9%), Salmonella spp. (2 products, 1.5%), and E. coli (2 prod-
ucts, 1.5%) were followed. On the other hand, food additives such as preservatives, antioxidants and 
sodium nitrite were detected in 61 products. Among the preservatives, sorbic acid and benzoic acid 
were detected in 58 (44.6%) products. In antioxidants,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was detected 
in 3 (2.3%) products. In addition, preservatives and antioxidants were detected in 8 of 20 products 
labeled as ‘additive-free’. Microbial contamination tended to occur mainly in small-scale individual 
homemade feed stores, while food additives were all detected in pet shops and supermarkets. Cur-
rently, the criteria for microorganisms and food additives for pet foods are insufficient in Korea.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detailed fee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for companion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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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통용되고 있는 지금, 사료에서 반려동물로, 반려동물에

서 사람으로의 인수공통병원체 2차 감염의 가능성도 주시할 필

요가 있다(Elisabetta 등, 2016). 미국의 경우, 사료 내 살모넬라

와 같은 식중독균의 검출이나 아플라톡신 함유량 기준초과로 인

해 리콜하는 사태가 있었다(FDA, 2021). 오염된 사료에 노출되

거나 반려동물의 분변 등을 통해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미생물 분야 뿐만 아니라 사료 제조 및 가공에 있어 많이 사용

되는 식품첨가물 또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Craig, 2021). 식품

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ㆍ가공 시 식품의 맛과 향, 조직감, 보전

성 등 품질을 높이기 위해 식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그 종

류 또한 보존료(방부제), 산화방지제, 발색제, 색소, 인공감미료 

등 종류가 다양한데 이들은 각자의 기전으로 식품의 풍미, 신선

도 등을 증진시키고 산패와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기도 한다. 이

처럼 식품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과 더불어 취급의 용이함과 값

이 저렴한 이점까지 더해져 널리 쓰이고 있지만 오ㆍ남용 시 우

려스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Silva와 Lidon, 2016). 식품

첨가물 유해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소비자의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은 편이다. 반려동물 사료 또한 사람 식품에 준하는 양질

의 사료를 급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어 그에 따라 최근 무방부

제ㆍ무첨가제 등을 강조한 제품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보면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의 경우 위해미생물이나 식품첨가물에 대

한 기준이 일부 사료 유형에 한정되어 있거나 소ㆍ돼지와 같은 

양축용 산업동물과 많이 관련되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MAFRA, 2022). 미국의 경우, 연

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에서 반려동물 사료는 사람 식

품 위생 수준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료 유

형에 따라 세부 기준ㆍ규격을 마련하였다(FFDCA, 2022). 

이처럼 제도적 미흡함에 따른 우려하에 실제 국내 온라인서 

유통 중인 수제 사료ㆍ간식 제품을 조사한 결과, 식품첨가물이 

다수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언론에서 논란이 제기된 적이 

있다(한국소비자원, 2019). 아직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도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기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

며, 그 안전성 여부에 여전히 물음표가 달려 있어 조사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에서 유통 중인 반

려동물 사료ㆍ간식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와 식품첨가물 사용실

태를 파악함으로써 반려동물 사료의 기준 및 규격을 보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에서 판매 중인 반려동물 

사료ㆍ간식 130건 제품을 선정하였다. 일반세균수과 대장균군

의 경우 삼군법 실험(n=5)으로 실시하였고 130건 제품 모두 각

각 5개씩, 총 650개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제품은 구매 즉시 냉

장ㆍ냉동 보관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료ㆍ간식 판매점 유형

별로는 대형마트 제품 43종, 애견샵 67종, 수제간식판매점 20

종이다(Table 1).

검사항목

미생물 검사는 식품의 위생지표균인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을 

검사하였고 식중독균인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및 캠필로박터 

검사를 실시하였다.

식품첨가물은 보존료 5종인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과 발색제인 아질

산이온을 검사하였다. 산화방지제 4종은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

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생물 검사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 및 캠필로박터는 식품공전에 

의거 검사를 시행하였고, 병원성대장균은 2021년 식약처 식중

독 원인조사 시험법을 따랐다(MFDS, 2021).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은 시료 25 g을 취하여 멸균생리식염수 

225 mL와 혼합하여 stomacher로 충분히 균질화하였다. 시료 

1 mL를 10배, 100배, 1000배 희석한 후, Petrifilm (3M, USA)

을 사용하여 35℃에서 48시간 배양하고 희석배수를 곱하여 집

락수를 계산하였다. 일반세균은 붉은 집락, 대장균군은 기포를 

동반한 붉은집락을 해당균으로 인정하였다. 

Table 1. The number of pet food purchased in Gwangju area by 
store type

Store No. of samples

Supermarket 43
Pet shop 67
Homemade 20
Total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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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모넬라는 시료 25 g을 취하여 펩톤식염완충액(Oxoid, UK) 

225 mL에 36℃ 24시간 동안 1차 증균배양 후, Tetrathionate 

broth (Oxoid, UK) 와 Rappaport-Vassiliadis broth (Ox-

oid, UK)를 통해 각각 36℃와 42℃에서 24시간 2차 증균배양

하였다. 그 다음, Xylose Lysine Deoxycholate agar (Oxoid, 

UK), Xylose-Lysine-Tergitol 4 agar (Oxoid, UK)에 36℃, 

24시간 동안 분리배양하였다. 의심집락에 대해 Triple Sugar 

Iron agar (Oxoid, UK)에 천자하여 37℃, 20시간 후 성상을 

확인하고 순수 분리하여 VITEK 2 Compact (bioMerieux, 

France) 및 MALDI-TOF (Bruker, Germany)로 동정하였다. 

살모넬라로 분리ㆍ동정된 시료는 살모넬라 항혈청(Difco, USA)

으로 슬라이드글라스 위 응집반응을 통해 O항원을 확인하였다. 

살모넬라 H항원은 GI motility 유동배지 (Difco, USA)에 37℃, 

18시간 배양 후, Veal infusion 배지 (Difco, USA)에 접종하여 

마찬가지로 37℃, 18시간 배양하였다. 살모넬라가 자란 Veal 

infusion 배지에 0.6% 포르말린을 동량 넣어 균을 고정한 다음, 

살모넬라 항혈청(Difco, USA)을 이용해 수욕상에서 50℃, 2시

간동안 튜브응집반응시켜 H 항원을 확인하였다. 

캠필로박터는 시료 25 g을 Bolton broth (Oxoid, UK) 

225 mL에 5% CO2 조건으로 42℃, 48시간 증균배양한 다음, 

Modified Campy Blood-Free Selective agar (Oxoid, UK)

에서 증균배양과 같은 조건으로 분리배양하였다. 

병원성대장균은 시료 25 g을 Modified Tryptic Soy broth 

with novobiocin (Merck, Germany) 225 mL로 37℃, 24시

간 증균배양한 후, 20 Pathogen Multiplex Real-time PCR 

kit (Kogene biotech, Korea)를 사용하여 제조사가 제시한 실

험방법에 따라 enterohemorrhagic E. coli (EHEC), entero-

pathogenic E. coli (EPEC), enterotoxigenic E. coli (ETEC), 

enteroinvasive E. coli (EIEC), enteroaggregative E. coli 

(EAEC) 병원성 유전자를 스크리닝하였다. 주형 DNA는 증균배

양액을 1 mL를 취하여 1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은 버리고 펠렛을 다시 증류수로 2회 세척하고 다시 증

류수로 재부유시켰다. 부유시킨 균 현탁액을 100℃에서 10분

간 가열한 후 상층액을 이용하였다. PCR 조성은 premix 15 μL

에 template DNA 5 μL를 넣어 20 μL가 되게 하였다. PCR 온

도조건은 50℃ 2분과 95℃ 10분 과정을 각각 1 cycle 반응시

키고, 95℃ 15초와 60℃ 1분을 40 cycle 반복하였다. 이때 병

원성대장균 종류별 병원성 인자는 각각 VT1, VT2 (EHEC), 

bfpA, eaeA (EPEC), STh/STp, LT (ETEC), ipaH (EIEC), 

aggR (EAEC)이며, 유전자가 증폭된 잠재적 양성시료에 대해 

Tryptone Bile X-glucuronide agar (Oxoid, UK)와 Tellu-

rite Cefixime-Sorbitol MacConkey agar (Oxoid, UK)에 접

종하여 37℃, 24시간 배양 후 보통한천배지에 옮겨 37℃, 24시

간 배양하였다. 그 다음, Pathongenic E. coli detection PCR 

kit (Genetbio, Korea)를 이용해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PCR을 

실시하였다. 균을 증류수 1 mL에 취하여 100℃, 10분 가열 후, 

12,000 rpm에서 5분 원심분리하여 주형 DNA로 사용하였다. 

PCR 온도조건은 50℃ 3분과 95℃ 10분 과정을 각각 1 cycle 

반응 후, 95℃ 30초와 68℃ 45초 과정을 35 cycle 진행시키고 

최종적으로 12℃, 5분 과정을 수행하였다. 증폭된 독소유전자를 

자동전기영동장치(Agilent, USA)를 통해 확인하고, 분리된 균

은 마지막으로 VITEK 2 Compact (bioMerieux, France)와 

MALDI-TOF (Bruker, Germany)로 미생물 동정하였다.

식품첨가물 검사

아질산이온, 보존료 5종, 산화방지제 4종 검사방법 모두 식품

공전에 의거하였다(MFDS, 2022a). 아질산이온 디아조화법에 

따라 시험용액을 조제하였으며 분광광도계(Mecasys, Korea)

를 통해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질산이온 농

도를 산출하였다. 보존료 5종 함량분석은 HPLC-DAD (Agi-

lent1260, USA)를 사용하여 동시분석법으로 검사하였으며 그 

조건은 Table 2과 같고 217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품과 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산화방지제 4종의 분석기기

는 HPLC-DAD (Agilent 1260, USA)이고 부틸히드록시아니

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

로필 동시분석법을 적용하였다. 기기분석 조건은 Table 3와 같

으며 28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스펙트럼을 비교하

였다.

Table 2. Analytical conditions for preservatives by HPLC-DAD

Instrument HPLC-DAD (Agilent1260. USA)

Column Capcell pak C8 (4.6×150 mm, 5 μm)
Flow rate 1 mL/min
Injection volume 20 μL
Mobile phase A: 0.1% TBA-OH (0.1% phosphoric acid)

B: acetonitrile

Time (min) A (%) B (%)

Gradient 0.0 75 25
2.5 75 25
7.0 65 35

12.0 60 40
15.0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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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미생물 검사결과

사료ㆍ간식 130개 제품 중 일반세균수 기준치 초과 사료는 9

종(6.9%)이었다. 이 제품들의 주용 원재료는 한우 울대에서 오

리 오돌뼈까지 다양하였고 모두 축산물을 사용한 제품이었다. 9

제품 모두 최대허용한계치 500,000 CFU/g를 초과하였으며, 

가장 많은 일반세균수가 산출된 제품은 n=5 평균 12,240,000 

CFU/g이었다. 대장균군은 130개 제품 중 13제품(10.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기준치 초과 제품의 원재료는 연어, 칠면

조 등 축산물이 주를 이루었지만 일반세균과 달리 고구마껍질, 

블루베리와 같이 식물성 유래 제품에서도 검출되었다. 가장 많

은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n=5 평균 392 CFU/g이었다. 일

반세균수 기준치 초과한 9종 모두 대장균군이 중복으로 기준치

를 초과하였다(Table 4∼6).

사료의 미생물 관련 기준ㆍ규격을 보면 일반세균수와 대장균

군은 수분 14% 초과, 60% 이하 사료 또는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지 않은 냉동사료에 한하여 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그 기준은 세균수 n=5, c=2, m=100,000, M=500,000, 대장균

군 n=5, c=2, m=10, M=100 이다(n: 검사하기 위한 시료수, c: 

최대허용시료수, m: 미생물 허용기준치, M: 미생물 최대허용

한계치) (Table 7). 130개 제품 중 동물성 단백질류를 포함하

지 않는 냉동사료는 없었으며 대다수 제품(110개)이 수분함량 

14% 초과, 60% 이하였고 나머지 20개의 제품은 수분함량 14% 

이하였다. 수분함량 14% 이하나 60% 초과 사료ㆍ간식은 사료

법 내 미생물 기준ㆍ규격이 부재하여 적부 판정을 할 수 없지만 

수분 14% 초과 60% 이하 기준 준용 시, 일반세균수는 1개 제품

(90번 시료), 대장균군은 2개 제품(90, 112번 시료)이 추가적으

로 기준치를 초과하였다(Table 6).

총 130건 제품에 대해 살모넬라 검사를 하였고, 총 2건(1.5%)

에서 검출되었다(Table 6). 닭발과 소고기 제품이었으며 이 2건

에 대해 추가적으로 O항원, H항원 응집반응 결과, C 그룹의 S. 

Albany와 E 그룹의 S. London으로 판명되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애완동물용 배합사료 또는 혼합성 단미사료에 

대해 살모넬라 D 그룹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다(MAFRA, 2022). 

전 제품 모두 캠필로박터는 동정되지 않았다. 사료의 기준ㆍ 

규격에서 캠필로박터는 그 기준이 정의되지 않는다(Table 7).

병원성대장균은 전체 130건 제품 중 2건(1.5%)에서 양성이었

으며 메추리와 무뼈닭발 간식에서 독소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2

건 모두 eaeA 유전자가 검출되어 장병원성대장균(EPEC)으로 

나타났다. 사료의 기준ㆍ규격에서 병원성대장균은 그 기준이 정

의되지 않는다(Table 7).

Table 3. Analytical conditions for antioxidants by HPLC-DAD

Instrument HPLC-DAD (Agilent1260. USA)

Column XBridge C18 (4.6×250 mm, 5 μm)
Flow rate 1 mL/min
Injection volume 20 μL
Mobile phase A: 1% acetic acid in 90% acetonitrile

B: 1% acetic acid

Time (min) A (%) B (%)

Gradient 0.0 30 70
5.0 70 30

10.0 95 5
15.0 95 5
20.0 30 70

Table 4. List of products that exceed the criteria for total viable cell counts (TVC)

Sample  
number

Total viable cell counts (CFU*/g)

n=1 n=2 n=3 n=4 n=5 Average

14 360,000 320,000 280,000 400,000 320,000 336,000
83 20,000,000 14,000,000 6,600,000 15,000,000 5,600,000 12,240,000
87 830,000 1,200,000 1,300,000 1,400,000 900,000 1,126,000
88 4,600,000 3,800,000 4,500,000 2,400,000 4,600,000 3,980,000
89 180,000 2,900,000 1,700,000 3,500,000 1,500,000 1,956,000
91 210,000 360,000 330,000 550,000 100,000 310,000

103 2,100,000 3,100,000 1,800,000 1,900,000 2,100,000 2,200,000
123 2,600,000 2,500,000 1,200,000 2,600,000 2,100,000 2,200,000
125 440,000 520,000 200,000 200,000 350,000 342,000

*CFU, colony-forming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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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검사결과

아질산이온은 국내 축산물 아질산염 기준(0.07 g/kg) 준용 시 

130개 제품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다. 전 제품 모두 불검

출이거나 0.01 g/kg 이내로 검출되어 아질산염의 경우 안전범

위 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방지제 4종(부틸히드록시아니솔, 디부틸히드록시톨루

엔, 터셔리부틸히드로퀴논, 몰식자산프로필)에 대해 동시분석을 

한 결과, 130건 제품 중 3건(2.3%)에서 검출되었으며, 3건 모두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이었다. 검출농도는 3제품 각각 0.004, 

0.007, 0.019 g/kg이었다.

보존료 5종(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파라옥시안식향

산메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을 동시분석법으로 실험한 결과 

130건 제품 중 소브산이 58개(44.6%)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1

개(0.8%) 제품에서 검출되었다(1제품 중복검출). 소브산이 검출

된 58개 제품의 검출농도는 최소 0.055 g/kg에서 최대 7.4 g/kg

까지 검출되었다. 7.4 g/kg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2.0 g/kg 이내로 검출되었다(Table 8). 안식향산은 1개 제품에

서 0.06 g/kg 검출되었다.

식품첨가물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30개 제품 중 ‘무방부제’ 또는 ‘무첨가제’ 표기 제품은 20종이

었다. 그중 8개(40.0%) 제품에서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되었

다. 이 제품들의 소브산 검출농도는 최소 0.06 g/kg에서 최대 

0.52 g/kg까지 검출되었다.

판매점 규모별 검사결과

판매점 규모별로 대형마트에서 43종, 애견샵에서 67종, 수

제간식 판매점에서 20종을 구매하였다(Table 1). 개인이 제조

하는 수제간식 판매점과 달리 대형마트와 애견샵은 사료전문 

Table 5. List of products that exceed the criteria for coliform counts

Sample  
number

Coliform counts (CFU*/g)

n=1 n=2 n=3 n=4 n=5 Average

14 180 450 140 340 850 392
83 340 510 170 200 400 324
87 45 55 20 140 40 60
88 240 160 400 150 90 208
89 65 170 130 160 85 122
91 35 10 85 15 90 47
92 0 0 110 20 0 26
93 60 55 15 5 90 45
94 0 20 0 15 25 12
95 0 20 15 0 15 10

103 0 15 5 15 15 10
123 190 170 90 150 210 162
125 70 0 60 120 150 80

*CFU, colony-forming units.

Table 6. List of inappropriate samples that exceed the standard 
for bacterial count or food poisoning bacteria detected

Sample 
number Ingredient TVC CC Sal E. coli Campy

14 Beef +* +
83 Duck + +
87 Quail + + +
88 Duck + +
89 Duck + +
91 Beef + +
92 Blueberry +
93 Turkey +
94 Horse +
95 Salmon +
103 Beef + + +
123 Kangaroo + +
125 Chicken + +
90† Chicken + + + +
112† Sweet potato +
Total (15) 10 15 2 2 0

*Products that exceed the standard for bacterial count or food 
poisoning bacteria detected.
†Products with moisture content less than 14% (the products 
standard with moisture content 14%∼60% was applied).
TVC, Total viable cell counts; CC, Coliform counts; Sal, Salmonella 
spp.; Campy, Campylobacter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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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의 제품을 취급하므로 이 둘을 묶어보았다. 즉, 대형

마트ㆍ애견샵 제품 110종과 수제간식 판매점 제품 20종에 대

해 판매점 종류별 미생물 오염도 및 식품첨가물 사용실태 특성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형마트ㆍ애견샵 110종 제품 중 5종

(4.5%) 제품에서 미생물 기준초과 또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것에 

반해, 수제간식 판매점은 20종 제품 중 9종(45.0%) 제품에서 기

준초과 또는 검출되어 높은 비율의 미생물 오염을 보였다. 식품

첨가물의 경우 대형마트ㆍ애견샵에서 판매하는 제품에서 검출

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형마트ㆍ애견샵 110종 제품 중 보존료 

또는 산화방지제가 검출된 제품은 61종(55.5%) 인데 반해, 개인 

수제간식 판매점 제품 20종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Table 9).

고    찰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료ㆍ간식 시장은 서구권에 비해 비

교적 최근에 커지기 시작하였다. 산업동물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 「사료관리법」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이 관리되고 있

다(Choi 등, 2019). 또한,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의 안전성 검사

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거의 보고 되어있지 않다. 이번 조사는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광주지역 반려동물 유통사료ㆍ간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미생물오염도와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은 식품의 대표적인 위생지표균으로

서 이 두 지표군의 검출 증가는 사료ㆍ간식이 공정 과정에서 위

생적으로 잘 관리되지 않거나 미생물 오염에 취약한 제품임을 

Table 7. Criteria in feed law by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Criteria

Total viable cell counts n=5, c=2, m=100,000, M=500,000 (for products only)  
moisture content 14%∼60% or frozen feed 
without animal protein

Coliform count n=5, c=2, m=10, M=100

Salmonella spp. Not detected (D group)
Campylobacter spp. Absence
Pathogenic Escherichia coli Absence

Availability Criteria

Sodium nitrite Available Absence
Dehydroacetic acid (DHA) Not Available Not Available
Sorbic acid Available Absence
Benzoic acid Available Absence
Methyl p-Hydroxybenzoate (mPHB) Available Absence
Ethyl p-Hydroxybenzoate (ePHB) Available Absence
Butylated hyroxyanisole (BHA) Available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Available (for assorted feed only) ≤0.15 g/kg
Propyl gallate (PG) Available
Tertiary butylhydroquinone (TBHQ) Available Absence

Table 9. Detection rate of microbial contamination or food addi-
tives by store type

No. of samples(%)

Supermarket & pet shop Homemade

Microbial contamination* 4 (3.6) 9 (45.0)
Food additives 60 (54.5) 0
Both 1 (0.9) 0
None 45 (40.9) 11 (55.0)
Total 110 (100) 20 (100)

*Products that exceed the standard for bacterial count or food 
poisoning bacteria detected.

Table 8. Number of sorbic acid detected samples by concentration 
range

Range of concentation (g/kg) No. of samples (%)

<0.1 3 (5.2)
0.1≤∼<0.2 22 (37.9)
0.2≤∼<0.3 16 (27.6)
0.3≤∼<0.4 6 (10.3)
0.4≤∼<0.5 3 (5.2)
0.5≤∼<2.0 7 (12.4)
≥2.0 1 (1.7)
Total 5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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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130개 제품 중 13개 제품(10.0%)에

서 일반세균수 또는 대장균군이 기준치 초과로 검출되었다. 한

국소비자원(2019)이 국내 온라인 유통 사료ㆍ간식에 대해 조사

한 결과, 수분 14% 초과 60% 이하 미생물 기준 준용 시 25개 

제품 중 1개 제품(4.0%)에서 기준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연구의 검출률이 높은 것은 첫째, 공시재료 선정에서 식물

성 원재료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동물

성 단백질이 풍부한 축ㆍ수산물 원재료의 간식의 비율이 높은 

것과 둘째, Table 9와 같이 광주지역 개인 수제간식 판매점에

서의 높은 비율의 미생물 오염도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외

국의 경우, 시중 판매 제품이 아닌 개인 가정집에서 배합하여 급

이한 사료ㆍ간식들을 조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3,500 CFU/g에

서 9,400,000 CFU/g까지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 국내에

서 개인이 제조한 수제간식 또한 제조 및 배합 과정이 이와 크

게 다르지 않아 위생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Weese 등, 

2005).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사료ㆍ간식을 통해 반려동물에

게 직접적인 유해성을 끼치거나 주요 병원체가 되는 것은 아니

지만, 이번 연구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와 병원성대장균이 검

출된 제품들이 모두 위생지표균이 기준치 초과로 발생된 제품인 

점을 고려하면, 비위생적인 작업장 기구ㆍ용기의 사용이나 제조

공정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다. 또한, 대다수 기준치 초과제품이 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였으

나 일부 식물성 유래 제품에서도 위생지표균이 다량 검출되었다

는 결과는 제조공정이 중복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식중독균 중 살모넬라는 사료ㆍ간식 130제품 중 2건(1.5%)에

서 검출되었고 혈청형 시험결과 C 그룹의 S. Albany와 E 그룹

의 S. London이었다. 살모넬라는 동물에 장염, 패혈증 등을 일

으키며 A∼E 그룹 중 D 그룹이 발생이 빈번하고 유해성이 크다

(Shin 등, 2001). 사료 규격(D 그룹 불검출)에 위배된 것은 아니

었지만 C와 E 그룹 또한, 국내에서 사람에게 집단발병한 사례

가 있다(Eun 등, 2019).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반려견 건

조사료와 어린 아동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집단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리콜된 사례가 있었다(Behravesh 등, 2010; 

Imanishi 등, 2014). 이때 문제가 되었던 살모넬라는 B 그룹의 

S. Schwarzengrund와 C 그룹의 S. Infantis였다. 아직 국내에

는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이 살모넬라로 인하여 리콜된 사례는 없

지만 동물성 단백질 제품은 살모넬라 오염이 용이하며 사료 또

는 분변을 통해 견주가 접촉하기 쉬운 인수공통 식중독균인 점

을 감안할 때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추가적

으로, D 그룹 뿐만 아니라 다른 혈청형도 유해성이 인정되고 있

는 만큼, 현행 살모넬라 사료 기준인 ‘D 그룹 불검출’에서 ‘D 그

룹’ 문항을 삭제하거나 그룹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병원성대장균의 경우, 130개 제품 중 2건(1.5%)에서 양성이

었고 두 제품 모두 장병원성대장균(EPEC)로 나타났다. 병원성

대장균은 캠필로박터와 마찬가지로 사료법 상 기준ㆍ규격이 부

재하다. 검출된 사료ㆍ간식에 대해 적부판정을 할 수는 없지만 

사료의 병원성대장균 또한, 살모넬라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사람에게 2차 감염이 될 수 있는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식

중독균이므로 사료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강화된 위생지도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Elisabetta 등, 2016). 또한 병원성대장균이 

검출된 87번과 90번 검체는 원재료가 전혀 다르지만 같은 판매

처 제품이며 같은 종류의 병원성대장균인 EPEC가 검출된 결과

를 미루어 볼 때, 식중독균 오염 원인은 작업장 내 환경적인 요

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Table 6).

아질산염은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제품에 가장 많이 쓰이며 

발색, 보존 효과를 나타낸다. 아질산염은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한다(Worth 등, 1997; Craig, 2021). 식품에

서는 식육가공품, 젓갈 등의 제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사

용이 금지되어 있다. 식육가공품의 경우 0.07 g/kg 기준이 적용

되나 사료법의 경우 사용함량 기준이 부재하다(Table 7).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130개 제품 모두 아질산이온 농도는 0.01 g/

kg 범위 내로 검출되어 축산물 중 식육가공품의 아질산염 기준 

준용 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방지제는 3개 제품에서 각각 0.004, 0.007, 0.019 g/kg 

농도로 검출되었다. 산화방지제 중 부틸히드록시아니솔은 국제

암연구소(IARC) 2B 발암군에 속해있다(IARC, 2022). 디부틸히

드록시톨루엔은 유지, 버터 및 화장품에 활발히 쓰이고 있으며 

산패를 막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 동물모델에서 과도한 용량

은 간독성과 발암성을 가진다는 보고가 있지만 저용량에서는 유

해성이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Nakagawa 등, 1984). 사료법

에서 산화방지제의 경우 배합사료에 한해 총합 0.15 g/kg 이하

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의 경우 대

부분 혼합성 단미사료에 속하며 반려동물보다는 산업동물 사료 

기준에 가깝다. 반면, 식품의 기준을 살펴보면 축산물가공품 중 

버터의 경우 산화방지제의 기준은 0.2 g/kg이며, 유엔합동식품첨

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설정한 식품의 산화방지제 중 디

부틸히드록시톨루엔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은 0.3 mg/kg·bw/

day이다(JECFA, 2022). 이 기준을 반려동물에 적용해본다면 

체중 5 kg 개의 경우 일일섭취허용량은 1.5 mg이 된다. 만약 기

검출되었던 0.019 mg/kg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이 있는 사료

광주지역 내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간식의 미생물 오염도 및 식품첨가물 사용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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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루에 1 kg 급여해도 반려동물은 0.019 mg을 섭취하게 되

는데 이는 1.5 mg에 한참 미치지 못하므로 디부틸히드록시톨루

엔이 검출된 3제품 모두 낮은 농도 범위로 판단된다.

보존료는 식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햄ㆍ소시지와 같

은 일부 육가공식품이나 음료, 쨈류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

가하고 있다. 현재 사료 규격에서는 5종 보존료 중 데히드로초

산을 제외한 나머지 보존료는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그 

허용한계치에 대한 기준은 아직 부재하다(Table 7). 반려동물 

간식으로 매우 많이 쓰이는 건조저장육(육포), 소시지류의 경우 

식품 규격에서 소브산 2.0 g/kg 이하 및 그 외 보존료 불검출로 

규정하고 있다. 사료ㆍ간식 130개 제품에 대해 보존료 5종을 동

시분석한 결과, 소브산이 58개(44.6%)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1

개(0.8%) 제품에서 검출되었다. Table 8에서 알 수 있듯이 1개 

제품(7.4 g/kg)을 제외한 나머지 57개 제품은 2.0 g/kg 이하의 

소브산이 검출되었으며,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소브산칼륨

은 반습식사료 내 최대 함량 5.0 g/kg까지는 반려동물에게 안전

한 것으로 밝힌바 있다(EFSA, 2012). 그러므로 1개 제품을 제외

한 나머지는 비교적 안전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식향

산이 검출된 1개 제품의 검출농도는 0.06 g/kg으로 소량이었으

며, 안식향산의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Craig, 2021). 한국소비자원(2019)은 온라인 유

통 사료ㆍ간식의 소브산과 안식향산 검출률은 각각 64%, 20%

로 보고하였다. 

보존료와 반려동물 건강과 관련된 연구보고는 국제적으로 드

문 실정이며, 사료ㆍ간식에서 보존료의 허용한계치에 대한 기준

이 부재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존료의 오남용이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보존료는 사람에서 두드러기나 접

촉성 피부염과 같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Walker, 

1990; WHO, 2000; Sharma, 2015), 소브산은 사람의 피부, 

눈 그리고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다(EFSA, 2012). 보존료는 사

료ㆍ간식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고 보관의 용이함을 높이는 등 

우수한 역할을 하기에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지양할 순 없으나, 

아무리 소량일지라도 오랜 기간 복용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

므로 반려동물 사료ㆍ간식시장 또한 식품과 같이 기준이 마련되

어 무분별한 보존료 오남용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

각한다. 추가적으로, 천연유래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의 제조ㆍ가

공 공정 중에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안식향산, 프

로피온산 및 아질산이온 등이 있다(Sieber 등, 1995; MFDS, 

2022b). 또한, 보존료가 첨가된 원재료에서 완제품으로 보존료

가 이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브산, 안식향산이 검출된 사료 58

건 모두 제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첨가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사료ㆍ간식의 수입 여부, 유통기한 및 식품첨가물 

등 여러 가지 개개인의 기준에 따라 선택 소비한다. 반려동물

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료ㆍ간식의 고급화가 진행되면서 최근엔 

‘프리미엄’, ‘유기농’과 같은 단어뿐만 아니라 ‘무첨가제’, ‘무보존

료’를 내세운 간식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검사

한 130개 제품 중 20개 제품의 전면 또는 후면에 ‘무첨가제’, ‘무

보존료’ 문구가 적혀있었지만 그중 8개(40.0%) 제품에서 보존료

가 검출되었다. 사료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합성보존료를 제

조과정에서 사용한 경우에 그 보존료를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

다(MAFRA, 2020). 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5]에 따르

면 ‘해당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료의 원료에서 이행

(carry-over)된 보조사료(식품첨가물) 등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보조사료 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즉, 원재료 

유래가 아닌 직접적으로 첨가한 식품첨가물에 대해 제품에 ‘No

방부제’, ‘무첨가제’ 등의 문구를 기재할 시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국소비자원(2019)에 따르면 사료ㆍ간식 ‘무방

부제’ 표시 제품들에서 소브산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사

료ㆍ간식 제조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Table 9와 같이 판매점 규모별로 미생물 및 식품

첨가물 검출 결과를 비교해보았다. 대형마트ㆍ애견샵 제품에서

만 식품첨가물이 다수 검출되었는데 이는 대량생산에서 유통, 

진열, 판매까지의 긴 유통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약주문을 받거나 소량으로 제조하는 개인 수제간식 판매점의 

경우 보존료 사용의 필요성이 적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된다. 결과적으로, 미생물 오염도 비율이 개인 수제간식 판매점

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비위생적 제조공정이나 보존료 미사

용 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개별 레시피

를 통해 생산하는 소규모의 수제간식 판매점은 위생관리 사각지

대에 놓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수제간식 판매점 제품

의 경우 표본이 많지 않아 추가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

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미생물 기준치 초과 

또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14개 제품과 보존료 또는 산화방지제

가 검출된 61개 제품을 비교한 결과, 중복되는 사료ㆍ간식은 단 

1개 제품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보존제가 미생물 증식을 효과적

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웅ㆍ김지연ㆍ안아진ㆍ박지영ㆍ정하진ㆍ곽진주ㆍ서두리ㆍ이재기ㆍ장미선ㆍ지태경ㆍ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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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광주지역에서 유통 중인 반려동물 사료 및 간식 130개 제품

에 대해 미생물 오염도 및 식품첨가물 사용실태를 조사하였고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반려동물 먹거리는 소비자와 직접 접촉

할 확률이 높아 공중보건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며 사람으로의 

2차 감염 우려가 있기에 지속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미생

물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30종 제품 중 14종(10.8%) 제품에

서 미생물 기준치 초과 또는 식중독균이 검출되었다. 부적합 항

목은 일반세균수 기준치 초과 9건(6.9%), 대장균군 기준치 초

과 13건(10%), 살모넬라 검출 2건(1.5%), 병원성대장균 검출 2

건(1.5%)이었다. 상기 14종 제품 중 개인 소규모 수제간식 판매

점 제품이 9종(64.3%), 대형마트ㆍ애견샵 제품이 5종(35.7%)이

었다. 식품첨가물 분야에선 130종 제품 중 61종(47%) 제품에

서 보존료 또는 산화방지제가 검출되었다. 61종 제품 모두 대형

마트ㆍ애견샵 제품이었다. 보존료의 경우, 1개 제품(7.4 g/kg)

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 모두 2.0 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식품첨가물은 사료의 보존 및 유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작용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오남용은 지양해야 한다. 

‘무방부제’, ‘보존료 무첨가’ 표기된 20종 제품 중 8종(40.0%) 제

품에서 보존료가 검출되어 제품 전면 표시내용과 상반되었다. 

현 사료법은 축산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며,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한 미생물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이 미비하다. 반려

동물 사료ㆍ간식에 대한 세분화된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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